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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전에도 정보 자체가 전염병처럼 대량확산되는 허위정보 인포데믹 문제가 

떠올랐는데, 논문에서 제시한 솔루션 저널리즘이 전반적으로 뉴스의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위기의 시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확인시켜 준 논문이다. 논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 현황 분석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언론이 스스로 어떻게 보도했고,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

보



제시하지 못하는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탐사저널리즘처럼 솔루션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전통 저널리즘 레거시 

미디어들의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전문 저널리즘 신문사 및 방송사의 경쟁환경뿐만 

아니라 현재 언론이 가지고 있는 정파성 및 편파성으로 인해 이들이 생산한 뉴스에 대한 

언론 수용자의 불신도 크다. 

 

전문가 취재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심층 보도가 필요한 솔루션 저널리즘이 속보 경쟁과 

오보 등 한국언론의 정파성과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 언론 생산 관행 현실과 기술과 

결합된 온라인 기반 정보 뉴스 생산 관행을 극복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현실에서 쉽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COVID19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맥락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편향적 보도와 언론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과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의 

프레임 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전문적 저널리즘 원칙이 지켜지고 

맥락성과 투명성이 수반되는 기본적인 사실적인 뉴스를 제공하려는 언론사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심층성 기반의 솔루션 저널리즘이 수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솔루션 저널리즘 역시 전문성, 품질, 저널리즘 수행 준칙 사실성과 관계된 일이다. 언론인 

뿐 아니라 언론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솔루션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솔루션 저널리즘이 오보를 할 경우 그 여파는 더욱 클 것이다. 솔루션저널리즘 기사와 

다른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저널리즘이 주로 해석적 저널리즘 기반으로 

맥락과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루션 저널리즘의 기준이나 개념이 좀더 

명확해지면 좋으리라 판단된다, 팩트체트처럼 저널리즘의 준칙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어떤 영역이 솔루션 저널리즘이 특히 필요한가 등 솔루션저널리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 팩트체커 레퍼런스 등 이를 판단하는 주체나 방식도 중요하다. 

솔루션저널리즘의 솔루션은 누구를 위한 솔루션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좀 더 

명확해지면 좋겠다. 또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솔루션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및 왜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솔루션 저널리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면 실제에 대한 좋은 연구결과가 되리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대상 솔루션 저널리즘 반영된 기사와 다른 기사 간 효과성과 신뢰성, 

차이성 연구조사도 향후 솔루션 저널리즘의 정착과 실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